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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sssoooffflllnnntttuuuiiitttiiiooonnnaaalllhhheeeaaarrrtttfffrrrooommm ttthhheeeSSSeeennnsssiiibbbiiillliiitttyyy
-focusingontheartist'sownworks-

BySeokyoung-Ran
Advisor:prof.Choeyoung-Hoon
DepatmentoffineArts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y

Art is an area of arts expressing man's emotion or will with 

visual or formative methods.  In particular, in contemporary art, 

the pursuit of painting essence has been raised as a problem of 

plane and brought about conversion into speculative truth 

describing experience from visual one pursuing external 

experience.

Our understanding of beauty is emotional problem and one form 

of intuition close to truth.   In the reality that essential feature of 

art is neglected with combination of autonomy and narrow 

understanding of originality and modern sense, it is true that a 

new direction should be sought.

This study is to find out human-centered interpretation including 

nature based on Korean sentiment and modern art form through 

works and emphasize meaning of works itself.  In addition, it is 

to interpret all from essential viewpoint, consider it a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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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of man, pure condition of nature itself and art behavior itself 

as space and time.

Also it interprets researcher's works with essential concept of 

nature and is to express them to modern sense through 

simplification and visual effects of canvas.

It makes union of material and spirit the subjects of expression 

and these become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works.

Intuition of expressing works can be also products of experience, 

that is, 'natural intuition'.

These products are to present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and man and environment by showing 

our hope for recovery of unpollute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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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예술은 근본적으로 존재와 세계에 대한 의문이며 나와 세계의 진정한 관계를 묻
는데서 출발한다.그러면서 이런 의문은 예술가에 의해 경험되어지고 관조되어져
또 다른 해석과 형식을 통해 시각화 된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기계문명의 발달로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문화가 다

양화 되면서 사회의 가정은 점차 분화되었다.그리하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서 인간 소외를 가져오고 인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개인만을 강조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그

렇다고 사회적인 현실만을 강조하면 주체가 모호해지고 ‘나’라는 존재성의 상실로
흐른다.바로 이러한 점이 현대 미술의 난해성이라는 문제와 직면된다.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술의 본질 즉,인간 본질은 무엇이며,예술가의 정신은 무엇
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어떠한 내적 필연성을 도출해야만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예술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신적 필연성에 기인한다는 것이

다. 일찍이 추상회화의 가능성을 최초로 시도한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작가의 열린 눈을 그 자신의 내적인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그의 귀는 내면적 필연성

의 언어에 항시 향해져 있어야 한다. 그때에 예술가는 허용된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금지된 

모든 수단을 쉽게 파악할 것이다. 이것이 신비적 필연성을 표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수단은 그것이 내적으로 필연 적 일 때 신성하다.”1) 

라고 하였다.이와 유사하게 동양에서는 내적 필연성을 곽희의 『화의』에서는“마
음과 손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비로소 자유 자재로 법도에 맞고 전후 좌우가 근원
에 맞게 제대로 그려지게 된다.”2)라고 하였다.
즉,정신의 응집을 통하여 창작 대상 속을 꿰뚫고 들어가 대상에 대하여 적절하

고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는 곧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의 여러 문제를 본인은 예술의 본질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자성과 조형적 표현의 근거를 『동,서양의 자연관이나 철학관』에서 나타나는 예술

1) W. 칸딘스키,권영필역『예술에 있어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0) p,24

2) 徐德觀著, 權德周『중국예술정신』,(서울;동문선,1990),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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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통해 본인의 회화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본 작품을 조형적 측면에서 볼 때,소재는 대지위에 소생하는 만물이고,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공간인 것이다.
연구자가 작품화하고자 하는 바는 천지만물이 생성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하여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한 소재의 선택과 다양한 표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이를위해 작품의 이론적 연구 방법으로 동양철학과 사상에 관련된 문헌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동양의 자연관을 유가,도가,주역의 자연관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점에서 비교해보고,작품의 주제가 되는 ‘심상에 나타난 직관적 감성의
표현’을 본 작품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또 작품을 행함에 있어 무계획적으
로,닥치는 대로,때론 즐기면서 하는 작업행위가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장
자의 ‘유희(遊戱)’정신을 근거로 서술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논의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제Ⅱ장에서 논하여진 동양의 자연관이나 무위자연,유희와 예술정신을 근

거로 전통과 현대사회에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해당하는 개념
을 추출하고자 하였다.또한 제Ⅲ장에서는 예술은 자연을 또는 사물을 그대로 복사
하는 재현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되어지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연구자의 사유를 통한 작업 성립과정을 이론적,조형적 시

각을 정립해 봄으로서 지금부터 본 작업의 방향을 탐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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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작작작품품품의의의 형형형성성성과과과 배배배경경경

AAA...작작작품품품의의의 사사사상상상적적적 토토토대대대 및및및 배배배경경경

111...동동동양양양의의의 자자자연연연관관관

인간 삶의 본래 터전은 자연이며,인간 존재 또한 변화하는 자연의 일부이다.그
러기에 인간의 생(生)은 자연의 영향을 받고,인간의 미의식 내지 예술 활동도 자
연의 원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3)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도 하고 또 순응하고 동화하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자연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과
나름의 안목을 갖게 되었다.이것를 우리는 ‘자연관(自然觀)’이라 한다.자연관은 단
순히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우리의 삶을 통해 인식하는 자연의 내용 즉 자
연에 대한 주체적인 파악을 의미한다.4)
그런데 동양의 자연은 일반적으로 천(天)또는 천지(天地)라는 개념으로 다루어

진다.이것은 하늘 혹은 하늘과 땅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
과 만물의 유기적 연속체를 지칭하는 말이다.또한 단순히 고정되어 변형되기만을
기다리는 피동적인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스스로 살아서 만
물을 생성 변화시키는 근원적 존재로까지 이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5)
그리고 주역은 우주만물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생명적 자연관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천지자연의 이법(理法),만물의 실정(實定),그리고 천(天),지
(地),인(人),삼재(三才)로 표현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또 도가
철학자들이 제기한 자연 철학적 관심과 이론을 수용하여 이를 유가의 인(仁)∙의
(義)도덕론과 융합함으로써,동양사상의 주류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동양적 자연

3) 백기수『미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p.8

4) 이태백은. 천자와 만물, 일월의 교대에 의한 시간과 영원과의 관계를 설파한 것인데, 이는 그의 자연관

인 동시에 인간관이다.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과학적 자연관과는 다르다. 철학적 자연관은 주로 명상적 

통찰에, 자연과학적 자연관은 실험관찰에 의존한다.

   곽신환, 『주역의 자연관과 인간관』,『주역의 이해』, 서울 : 서광사, 1990, p.11

5) 자연이라는 개념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해당하는 개념을 추출

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생성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양의 동

태적 자연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리기용, 주동률, 『자연과 도덕』,『인간과 자연』, 철학연구회 편집, 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8,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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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관계의 바탕이라고 할수 있다.6)
동양의 예술은 아름다움의 추구와 함께 인격 형성의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유가 사상은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사유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
며,도가 사상은 인위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마음을 사유한
다.이러한 유∙도가 사상이 생활과 학문에서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삶 자체가 예
술이 되었으며 자연관이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동양의 자연관을 토대로 본인의 작
업은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자연의 신비성에 경외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랜기간동안 축적된 본 작가는 이성 중심적 판단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종합적이며,직관적이며,개괄적인 작업으로 이끌어 내려한다.

222...무무무위위위자자자연연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구조 속에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파괴
와 생태학적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에 대한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동양의
자연관인 ‘순응적(順應的)자연관’7)을 부흥시키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사회적 관심은 노∙장자의 반문명적(反文明的)사유에서 그 흔적을 찾

을 수 있는데,그것은 농업이 기본 사업이었던 동양사회에서 인간과 자연8)의 관계
는 서로 친화적이었다는 데서 사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농업의 번성은 변화하는 자연운행과의 순조로운 화합이 인간사회가 이루어야할
과제였다.9)’에서 볼 수 있듯,인간은 언제나 자연과 접촉하고 있기에 그들은 자연을
찬미하고 사랑하였다.그래서 노자는 이런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도(道)’의 개념으
로 보고,실제적으로 모든 현실적인 인간 생활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
유해방을 실현하려는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인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을 말하였다.
무위(無爲)란 노자철학의 중심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老子』63장에 “무위를 하고

6) 곽신한,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비교연구 - 동서 자연관의 비교」, 『철학 ∙ 종교사상의 제문제(V)』,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89(제5집), p.123

7) 전통적 자연관의 유형과 현대적 수용성 : 자연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 따른 유형 /趙麒永,

   東洋古典硏究 12('99.12) pp.217-263

8) 여기서 자연의 개념은 무목적, 무의식적으로 일체사물을 생성 할 수 있는 도의 기능을 형용한 것이기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것이다.

   이강수, 「노자의 무위자연사상」,『도가사상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p.182

9) 송영배,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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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를 일삼아라 [爲無爲 事無事]”10)라고 하였다.
조셉 니이담(JosephNeedham,1900-1995)11)에 의하면,한(漢)나라 때 유안여(劉安
厲)가 쓴「進男子」구절에서 무위의 자연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 무위는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그것이 자연스

럽게 하는 바대로 허용해 주라. 그러면 그 본성은 충족 될 것이다.’12)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무위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성이 생성될 때부터 전
체로서의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니까 무위는 글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자발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이다.도는 무위할 뿐 아니라 자연인 것이며,이 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을 뜻
한다.13)
또 노자는 인간이 지(知)또는 욕(慾)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대위(大爲),대란(大亂)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므로,될 수 있는 대로 무리하
지 말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무난하다고 하였다.14)
물론 노자가 서양의 미학자들처럼 직접 회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내면적으로

자연과 우주에 일치되어 사물의 외형을 꿰뚫어 자연에 복귀하려는 정신으로 절대
미를 추구하였던 것이다.즉 그 절대미의 실체로서 도를 추정하고,인간 본연의 회
복과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벗어
난 무위(無爲),무지(無知),무욕(無慾)의 ‘무(無)의 사상’을 고취했다.15)
이로써,노자의 도는 동양미학 전체의 토대이자 출발점이 된다고 볼수 있다.
장자는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을 계승하면서 그의 사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숙명

론적인 요소와 인생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농후한 예술적 색채와 풍부한
미학내용이 존재하도록 발전시켰다.즉 장자와 그의 후학들은 인간에게 무위인 것
들이 최고 경지에 이르는 통로라고 하여 무위자연을 생활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10) 「爲無爲 事無事」 :무위를 생활태도로 하고, 일없는 것을 일로 하며 맛없는 것을 맛으로 한다.

11) [조셉니이담] 중국의과학과문명,Generalist

12) J.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Ⅱ, Cambridge, 1956, P.33.

13) 양해림, 「니체와 노자의 생태학적 자연관」,『동서문화 제33집』,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p.33-34

14) 棽原仲二, 『中國人の 瓷硯 親ど 美意識』(東京; 創造神 1982), p.41

15) 壯者(1681-1756)는 淸山論畵에서 말하기를 기원은 黑에서 나오는 것, 절에서 나오는것, 意에서 나오

는 것 無意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누고 無意에서 나오는 것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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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였으며,이런 생활만이 자유로운 것이며 또한 자유로운 생활로부터 미를 얻
을 수 있다고 믿었다.16)‘장자의매력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현실에 초탈해 새롭
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른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상상의 경지를 열
어 보여준 점에 있다.뿐만아니라 현실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유하는 즐거
움을 선사한다.’
  장자는 무위자연을 미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미와 진의 일치성에 대해 긍정
하였다.그리고 모든 미적인 것들은 반드시 진실되고 허위가 없음은 물론,허위적
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무위자연은 타고난 그대로 꾸밈이 없는 상태로서의 천진(天眞),인공이

가하여지지 않은 천연의 모습이 자연에 합치되는 것이다.그리하여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최고의 미는 무위자연의 도를 실행하여 개체가 지닌 인격의 자유를 얻는데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333...유유유희희희와와와 예예예술술술정정정신신신

장자의 예술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유해방(自由解放)17)이며,이 자유
해방은 정신상의 유(遊)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문도(聞道),체도(體道)의 정신경계인 ‘유(遊)’는 자신과 세
계의 가치를 초월하고 개념표상을 초월하여 정직한 가치의 세계,완전한 자유해방
의 세계에서 소요(逍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유무애(自由無礙)한 생활을 『장자』제1편에 ‘소요유(逍遙遊)’라고

명명하였다.여기서 ‘유(遊)’의 개념은 속된 세상을 초월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는
참된 자유로운 세계에서 마음을 노닐게 하는 지인(至人)의 경지를 말한다.
예술의 기원은 인류의 유희본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

다.또 유희는 경험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행동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16) ‘장자의 매력은 무의미 하다고 여겨지는 현실에 초탈해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른 세상을 이해

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상상의 경지를 열어 보여준 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

찰에 기반을 준 이러한 상상적 진실은 현실 사회의 왜곡되고 규격화된 의식세계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

고 반성하게 하는 힘을 지고 있어, 이를 통해 세상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듯 마음껏 無何有志向에서 

逍遙遊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중국 철학회,『현대 위기 동양 철학의 모색』,(서울; 예문서울1997), p.87

17) 김종태, 『동양화론』,(서울;일지사 1978),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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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게다가 유희 속에서 얻은 쾌감은 실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
며 이러한 유희들은 예술적인 본성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점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유희의 예술기원론은 칸트(Kant,

1724~1804)18)로부터 시작하여 쉴러(J.C.F.Schiller,1759~1805)에 의해 하나의 중요한
주장이 되어왔다.물론 여기서의 유희는 아동들의 구체적인 유희와는 당연히 구별
되며 정신적으로 어떠한 강제적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활동이라는 의미에서 공통
적이다.19)
그러나 장자가 사용한 ‘유(遊)’는 칸트의 ‘무목적성의 유(遊)’와 상통한다고 할수 있
다.
장자는 「在有篇」에서 천지음양의 기를 상징하는 운장(雲將)이라는 인물과 우주의
근원적 진리를 상징하는 홍몽(鴻濛)이라는 노인 사이의 대화를 통해 바로 이런 유
희의 면모와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

“천지음양의 기를 상징하는 운장이라는 인물이 동방으로 여행을 하다가 부요라고하는 신목의 

가지 곁을 지나가는데 마침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를 상징하는 홍몽이라는 노인을 만났다. 홍몽

은 넓적다리를 손으로 두둘기며 새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것이었다. 운장은 그 야릇한 모습을 보고 멍하게 우두커니 서 있다가 “노인은 어떤 분이 십니

까? 어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노인은 계속 넓적다리를 두들기며 

새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다만 한마디 “놀고 있고.”라고만 대답하였다. 운장이 “말씀을 듣고자 합

니다.”하였으나, 홍몽은 머리를 들어 운장을 바라보면서 다만 “아!”하고 감탄할 뿐이었다. 운장

이 말하였다. “요즘의 세상은 천기는 조화를 잃고, 지기는 답답하게 얽혀서 펼쳐지지 못하며, 음∙

양∙풍∙우∙회∙명의 6기가 고르지 못하고, 춘하추동의 질서도 어지럽습니다. 이제 저는 어지러워진 

6기의 정을 바로 하여 만물의 생성과 화육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홍몽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동작을 계속하면서 “ 나는 모르오, 나는 모르오.”하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었다. 그 뒤 3년이 지나 운장은 다시 동방으로 여행하게 되었는데, 송나라의 들판을 

지나다가 또 홍몽을 만나게 되었다.∙∙∙∙∙∙∙∙∙ 운장은 급히 달려나가 머리를 조아리고 이전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은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홍몽은 말하기를 “세속을 벗어난 자유로운 생활을 

마음껏 즐기니 세상에 구하는 것이 없고, 상식적인 사회분별에 아랑곳없이 자유분방한지라 내가 

가는 곳조차 알지 못한다. 외형을 잊고 자기와 세계의 참된 모습만을 관조하는 유자인 내가 그 

외의 또 무엇을 알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운장이 “저 자신도 마음 내키는 대로 살수 있

18) 독일의 철학자 서유럽 근세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전통적형이상학을 비판하여 비판철학을 탄생시켰

다. 저서에「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판단력비판」등이 있다.

19) 한홍섭, 「장자의 예술정신」,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1,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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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놓아주지를 않고 저를 따릅니다. 백성들을 무시할 도리는 없

고 할수 없이 백성들이 의지하는 천하의 지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하니, 홍몽은 “자연의 떳떳한 도를 어지럽히고 자연의 본성을 

거스른다면 무위자연의 묘리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 이것이 다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유위

의 정치의 잘못입니다”라 대답하였다 그러자 운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홍몽이 대답하기를 “참 딱하기도 하오! 훌훌 털고 떠나면 될 것을!”하였다.“20)

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그것은 현실세계의 모든 욕망과 지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과 우주 만물을 관
조할 수 있는 그런 무위자연의 생활 태도는 유희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 이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유희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이런 유희는 예술의 본성과도 공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물론 일반적

으로 유희와 예술정신을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실용과 지식의 속박
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쾌감을 누린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양자는 그
정신적인 출발점이 공통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억압으로부터 해방인 무용지용(無用之用)의 자유는 인간이 정신적 쾌인 미를
본능으로 추구하는 것과 같은 정신상의 예술적인 것이다.정신의 안정을 얻어 자유
해방을 추구하면 순수한 미의 세계를 이룬다.그러므로 작가는 어떤 간섭이나 주재
자(主宰者)가 필요 없이 무위자연적인 자유해방에서 독창적인 정신으로 예술을 창
작해야 한다는 것이다.장자가 이상으로 하는 지인(至人),신인(神人),혹은 성인(聖
人)이란 다름 아닌 정신적 유희인21)이며 바로 예술정신을 정현시킨 사람이자 예술
화한 인간이다.
그러면,우리가 정신상의 자유해방인 ‘유(遊)’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나감(虛靜之心)으로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데 그것이 ‘심재(心齋)’또는 ‘좌망(坐忘)’이다.‘심재’는 마음의 모든 추악한 면을 버
리고 허(虛)의 상태에서 도와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좌망’은 마음이 육체의
괴로움에서 떠나고 세속적인 지(知)에서 벗어나 대도(大道)와 합일하는 것을 말한
다.즉 사려(思慮)를 떠나 무(無)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수양법이다.22)이것은 지

20) 장자 「在有篇」 중국 고대의 사상가, 제자백가(諸子百家) 중 도가(道家)의 대표자. 도(道)를 천지만물

의 근본원리라고 보았다. 도는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사유하지 않으므로 무위(無爲)하고, 스스로 자기

존재를 성립시키며 절로 움직이므로 자연(自然)하다. 일종의 범신론(汎神論)이다.

21) 권덕주, 『중국미술사상에 대한 연구』,(서울; 숙대출판사 1987), p.23-24

22) 지순임, 「무위자연의 미」,『예술과 자연』, 한국미학예술학회, (서울;도서출판미술문화 1997),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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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존하는 일반인의 인식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직관인식(直觀認識)을 통해서
만 이루어진다.즉 대상과 예술가의 미적 관조에 의해 미를 체험하게 된다.직관인
식을 통해서 도달한 미적 체험이 ‘물화(物化)’이다.이것은 나와 자연이 합일하는
경지로 이런 물화의 경지에서 예술가는 지극히 즐거운 지락(至樂)의 상태인 “유
(遊)”를 체험하는 것이다.
결국 장자의 정신상의 자유해방인 ‘소요유(逍遙遊)’는 예술이 비실용성을 띤 정신

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과 상통한다.따라서 장자의 사상을 예술정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자의 직관론을 통해서 얻은 만족은 예술정신상의 미적 만족
과 일치하고 있다.장자가 비록 유(遊)를 취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장자가
사용한 유의 의미는 결코 구체적인 유희가 아니며,오히려 구체적인 유희 속에서
정현되어지는 자유 활동을 취하여 그것을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정신상태가 자유로
운 해방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의 상징이었다.
장자사상은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심리적,정신적 만족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정신상 갖는 만족은 물질성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비실용적이며,정신적인 자유
해방의 미적 만족 그 자체 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장자의 도가 정신상의 효용가
치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듯이,예술정신이란 정신상의 자유와 해방의 추구이다.

BBB...본본본 작작작품품품에에에 도도도입입입된된된 조조조형형형적적적 요요요소소소

자연과 나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는 ‘심상에서 나타나는 직관적인 표현’이라는
측면이다
단일한 작품 앞 에서도 생명력에 대한 감정(感情),정서(情緖),의식(意識)등의 주

관적 감정들을 화면에 표현(表現)하고자 하였다.본인의 작업은 감성적으로 지각된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사고 영역을 표현화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적형상이 갖는 아름다움은 정신이라 불리는 직관능력을 매개로 가슴에 와 닿

는 ‘무한한 자연의 요소’로부터 영감을 끌어낸다.대상에 있어서 인간 감정의 내용
에 대한 공감(Einfuhlung)으로 상상력을 주도함으로서 표현성을 갖게 된다. 이러
한 표현적이거나 추상적이라는 것들 이외에 매우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관점을 보
여주는 작품들과 연관을 지으려 한다.23)

23) 추상표현주의에 나타난 선사상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남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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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품에 도입된 조형 요소 중 첫 번째는,미국의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
(Georgiao'keeffe,1887~1986)24)를 들 수 있다.그녀는 자연을 확대시킨 작품을 주
로 그렸다.
작품의 주제는 주로 두개골,짐승의 뼈,꽃,식물의 기관,조개껍데기,산들의 자연
을 확대시킨 것이다.
윤곽선이 율동적이며 자연에 대한 탐미적 경향을 보인다.선명한 색으로 그리되

엷은 톤의 물감으로 원근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상에 강약을 부여했다.그녀의 그
림은 생물 형태적 형상에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하여 신비스럽고 때로는 상징
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오키프의 작업은 서유럽계의 모더니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추상환상주의
의 이미지를 개발하여 20세기 미국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오키프의 후기 작품은 주로 뉴멕시코의 맑은 하늘과 사막풍경을 그렸고 1907년

에 휘트니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대표작으로 <검은 붓꽃,Blacklris>(1926),<암소의 두개골,적,백,청 Cow'sskull,
Red,WhiteandBlue>(1931)등이 있다.
조지아 오키프의 <도판1a,b,c><검은 붓꽃><어두운붓꽃>,<동양양귀비>,

<1926>은 형식적 혁신보다 감각적이며 풍부한 색채를 지닌 독자적인 세계를 개척
했다.이러한 작품의 정밀한 사실주의는 사진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객관적인 관
찰의 결과이기도 하나 그녀가 그린 꽃잎은 여성의 신체구조와 조응하는 상징성을
보여준다.정밀함과 소박함은 찰스실러25)와 찰스디머스26)의 정밀주의 회화에서 많
은 영향을 받았지만 생물 형태적 형상에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능력은 그
녀 고유의 것이다.
비록 작가 자신이 꽃잎의 이미지를 성과 연관시키는 것에 반대했더라도 그것은 자
연의 생명력을 여성의 생식능력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현대 미국회화에
서 가장 독창적이고 비중있는 미술가의 한사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24) 조지아 오키프(Georgiao'keeffe,1887~1986)서유럽계의 모더니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추상환상주의
이미지를 개발하여 20세기 미국미술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위스콘신주 선프레리 근처 농장에
서 태어나 1904년 시카고 미술학교,1907년 뉴욕아트 스튜던츠리그에서 공부했으며,현대미술의 대표작
가중의 한사람이다.

25) 찰스실러(1883~1965) 미국의 화가. 추상적인 형태를 강조한 산업제품의 정밀묘사로 잘알려짐. 그림과  

 사진에서 인정

26) 찰스디머스 : 정밀주의 회화와 생물형태적 형상의 추상화를 그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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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판판판 111조조조지지지아아아오오오키키키프프프

a.<검은 붓꽃 Ⅲ(BlacklrisⅢ),(91.4×75.9cm,oiloncanvas,1926)>
b.<어두운 붓꽃 Ⅱ(ThedarklrissⅡ),(22.9×17.8cm,oiloncanvas,1926)>

c.<동양양귀비 (Orientalpoppoes),(76.2×101.9cm,oiloncanvas,1926)>



- 14 -

현대미술에서 꽃은 여전히 매력적인 소
재로서 많은 작가들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고 본인의 작업 또한 자연을 상징한 다
양한 소재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감각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내려 노력하였
다.본 작품에서 자연에 내재하는 재현 충
동이나 표출되는 자연에 대한 유기적 관
계 혹은 생명적 거듭이 총체적 표현속에
서 암시적 존재로 또는 감성지각의 상징
으로 표출되는 언어의 확장으로 주도한다.

둘째로,게르하르트 리히터(Ferhard
Ricter1932~)를 들 수 있다.리히터는 동
독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나 부모에 의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키워졌다.
리히터의 작업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
적이며 모순 된 현실을 반영하고 관습적인
범주나 장르 중 어느 하나에 귀속하지 않
고 자유롭다.
리히터는 강령도 제시하지 않으며,어떠

한 선호도 표현하지 않으며,특징적인 양
식도 만들지 않는다.그러나 양식의 부재
가 의도의 결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 일관적 작업과 모
순된 작업이 유용한 삶의 전략이며 환상이
적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리히터의 작업에서 정의되지 않는
양식과 회화에 대한 계속적인 변신은 모
더니즘 회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현상을 역사적 사회적 과정과 관련시키며
예술의 본질적 조건을 새롭게 질문하고 있다.
리히터는 새로운 추상작업의 지평을 열어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더니즘
의 미학이 도외시 했던,우연성과 자유성을 회복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도판 2 a. <추상화
(260×200cm,oiloncanvas,1991)>

도판 2 b. <696백조(696Swan
(300×250cm,oiloncanvas,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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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리히터의 작업은 전통과 아방가르드를 넘나들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고 자유로운 측면에서도 동시대 미술계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구상성과 추상성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서 불확실하고 불특정한 자유
로움을 함축하고 있다.리히터는 색채의 의미에 몰두하였는데,페인팅의 행위에 의
해서 생겨나는 모든 형태들을 무시하려 했고 자그마한 부분에서 모든 전체로까지
행위로서 제스처는 남겨져 있지만 색채의 상호작용과 호흡을 무시하는 결과로서
일상적이며 유희적인 행위의 흔적만을 남기려 했다.즉,현존하고 있는 색채의 상
호적인 작용을 스퀴즈의 할퀴기로 무시해버림으로서 계속적으로 새롭고 예기치 못
한 회화 작품을 제작해 낸 것이다.27)참고.<도판 2,추상화,1991>
셋째로는,조선시대 여류화가 신사임당28)의 영향을 들 수 있다.(1504~1551)본관은
평산이고,호는 사임당,시임당,임사재이다.
신사임당은 효성이 지극하고 지조가 높았으며 어려서부터 경문을 익히고 문장,침
공,자수에 능했으며,특히 시문과 그림에 뛰어나 여러 편의 한시 작품이 전해진다.
또한 안견의 영향을 받은 화풍은 여성 특유의 섬세 정묘함을 더하여 한국제일의
여류화가라는 평을 듣는다.이와 더불어 그녀는 산수,포도,풀,벌레등의 주제를
잘 그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시에 <유대관련 망친정><사친>등이 있고 그림에 <자리도>
<산수도><초충도><노안도><연조도>등이 있다.
신사임당의 작품 중 <초충도,도판 3>를 본 작업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끌여들였

다.
신사임당의 초충 도는 한결같이 단순한 주제,간결한 구도,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산뜻하면서도 한국적 품위를 지닌 색채감각등이 특징이다.조선시대의 모든
초충도는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분야에서 으뜸이다.
이 작품에서는 맨드라미,산국화,나비,쇠똥벌레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조형요소들을 본 작업에 끌어들임으로써 단순한 생명체에서 눈으로 감지

할 수 없는 움직임과 변화들을 작업에 있어 이런 생성,변화 과정의 하나로 공간성
과 시간성을 이야기 한다.

27) 우미량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의 <직조공들>에 나타난 자연주의적 문학적 특성,” 성신 여자대학

교,1998.

28) 강원도 강릉 출생이며, 율곡이이의 어머니이다. 자녀교육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현모양처의 귀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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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란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생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의미이며,
시간성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변화하는 생성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29)
본인의 작품에서 펼쳐지는 조형 전략으로서 시각적 체험의 정신적,물질적,방법

적인 것들의 중요성을 갖게 된다.조형적 사고관이 자연에 관한 정통적 사유와 깊
게 조우(遭遇)하고 있다는 것이고,그 조우의 지점에서 나의 체질과 성장을 바탕으
로 작품의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많은 작업량
으로써 보여줄 것이다.

도도도판판판 333<신신신사사사임임임당당당 초초초충충충도도도 (채색/34×28cm)>

<오이와 개구리,양귀비와 도마뱀,원추리와 개구리,맨드라미와 쇠똥벌레,산차조
기와 사마귀,어숭이와 개구리,수박과 들쥐,가지와 방아개비>

29) 강인흥 “ 신사임당의 생활과 회화연구 - 화예와 문인화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198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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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작작작품품품전전전개개개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AAA...직직직관관관적적적 표표표현현현

회화는 감성적으로 지각된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사고 영역을 표면화시킨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칸딘스키(Wassilykandinsky)는 시각 예술의 올바른 수용에 있어 장애가 될 뿐인
이성적 사고방식을 제거하는 등,직관적이고 정신적인 자유의 상태에서 제작에 임
한 최초의 화가였다.그는 우주적인 질서에 대한 직관적 감각과 정신적 역량에만
의존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미의 차원을 제시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
다.30)
창조한다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형식으로서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기쁨을 실현

하고 미적 감각을 신장한다는 유일한 목적에 합당한 것이다.
외적 형상이 갖는 아름다움은 정신이라 불리는 직관능력을 매개로 가슴에 와닿게
되지만,소리나 시각 장면이 마련해 주는 가장 고양된 기쁨은 인간의 이성으로 말
미암아 그것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반응을 차단당한다.
그러나 그림은 우주적인 내적질서를 감지하고 ‘무한한 자연의 요소’로부터 영감을
끌어낸다.물질적 현상으로부터 받은 영감은 결코 창조로 발전하지 않으며 오로지
직관 능력만이 그림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대상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의 내용에 대한 공감(Einfuhlung)으로 칸트(I.kant)의

직관은 비이성적 지각과 같이 ‘초(超)감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또한 유잉(C.A
Ewing)31)에 의하면 직관은 ‘비 경험적이며 직접적인 인식’으로 정의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관은 정상적이며 실제로 우리의 정신적 삶에 의존 하는 현상이
된다.32)
본 작품에서도 잠재된 의미의 형태성을 끌어내고 직관성을 중요시 하는데 직관

은 상상력을 주도함으로서 표현성을 갖게 된다.
즉 직관이란 예술가의 가장 우월한 능력으로 상상력에 의해 인식 대상과 일치

30) Kandinsky, 권영필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열화당, 1979, p.

31) A.C. 유잉, 출판사 역,“철학의 세계”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8), p.9.

32) 수잔 K. 랭거, 이승훈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고려원, 1989,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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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 감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즉각 통찰할
수 있는 이지적 공감이다.
이러한 직관의 의미성은 전체의 무매개적인 파악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기서 보이는 참다운 직관이란 사물에 대하여 관점을 취하는 대신에 사물 그 자
체에 몸을 두고,기성관념을 버리고 말하자면 부호 없이 사물의 절대적 파악에 도
달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창작의 근원적 동기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은 자연적 질서의 매력에 대해 경이

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빛이나 색채,동세,형태들이 언제
나 변화하기 때문이다.이는 직관 능력을 증대시키고 강화해 주며 항상 평정상태
(平定狀態)를 유지하는 자연으로부터 모종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본 작품<도판 11,나의노래>에서 추상으로의 욕구는 자연에 내재하는 재현충동

이나 집착증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작품에서 표출되는 자연에 대한 유기적
관계 혹은 생명적 리듬이 추상화된 형상은 감정의 총체적 표현 속에서 암시적 존
재로 또는 감성지각의 상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면에서 직관적 표적들은 의식의 베일 뒤에 있는 이와 유사한 형체들이

한편으로 경도되지 않고 균형 있게 유지시키려 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한 초월적 사생의와 직관에 의한 불가지(不可知)의 구름을
깊이 꿰뚫어 보면 볼수록 의식세계에서의 형태나 이미지를 찾아내는 노력은 줄어
든다.
작품제작에 있어서 생성 이미지는 직관적 감성의 잠재적 상징들로 회화적 언어

의 확장을 주도한다.
본 작품에서의 직관적 감성에 의한 표출은 무제한의 내적인 것을 자기 내부에 간
직하는 일종의 내적 표현이며 감정과 교합한 서정적인 상징성을 표출해 보고자 하
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간의 감정에 대한 지식과 표현을 노리듯 상징적 과정에서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직관적이며 원초적 감각(Sentience)의 본질에 대한 통찰
이라고 할 수 있다.즉,형태와 색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그것은 더욱 순수하고 동
시에 근원적으로 울려 퍼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직관에 의한 사고는 우주의 내재적 질서를 통해

감지함으로써 회화적 표현성을 높이고,순수하고 개성적인 조형 영역을 확대해 나
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의미 성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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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판판판 111111

<“나의 노래”(oilpainting72.7×53cm,2006)>

도도도판판판 111222

<신 초충도 -“대지를 향하여”Ⅱ(oilpainting160.2×120.2c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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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이이미미미지지지의의의 표표표현현현

예술은 인간의 본질과 생명의 현존과 영혼을 표현하려는 하나의 형식과 의도로
서 나타난다.이러한 본질을 탐구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물음이며 ‘자
연과 일체화’또는 ‘자기화’를 통해서 작가는 표현이라는 수단으로 자신의 내적 체
험의 적극적인 상상력을 형태와 색채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움을 실천하고자 하
는 것이다.예술이 표현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보고 알고 있는 세계의 것이 아니
고 볼 수 없는 것,미지의 것이다.다시 말해 예술은 대상을 통하여 그러한 것을
전달하며 도치시키는 것이다.
크로체 (BenedettoCroce:1886-1952)에 의하면 “예술은 직관이요.감각과 직관

은 다르며 또는 지각과도 다르다고 말하고 직관은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표현이
다”33)라고 언급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직관은 내적 직관이기에 표현도 정신적인
것이며,형상의 산출은 외적 재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표현이란 ‘내면적,정신적,주체적인 것의 형식적,감성적 현상화’라고

할 수 있다.이렇게 볼 때 예술은 자연을 또는 사물을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이 아
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표현은 예술가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으며 예술가마
다 대상에 대한 작품의 내용이 다르며 각기 다른 표현을 하게 된다.표현된 것이
창조적일 때,예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술 평론가 허버트 리드(HerbertRead)는 그의 저서『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정서적 반응을 뜻 한다”고 했다.또
한 모든 예술은 ‘표현’이라는 형식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나 ‘표현’이 곧 ‘예술’이라
고는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34)
표현의 본질적 의미는 강력한 자기 반영으로 나아가서 시각적인 대상이 그 대상

속에 내재하는 정신성의 자기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한 사람
의 인간으로 형성하려는 최초에 겪게 되는 정서적 현상들은 그 사람 자신의 분열
된 격정들이다.이러한 격정들은 태어나서 한 사례들이나 대상들 속에서 표현할 만
한 재료들은 찾는 것,곧 이미지란 외계의 자극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대

33) 편집부 엮음,『미학사전』, 서울 : 논장, 1998, p.184

34) 허버트 리드.『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서울 : 을지문화사, 1997,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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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직관적인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각적 표현의 산물로써 발현된
다.그 격정들과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참된 정서적 압력 속에서
지각된 상태들과 대상들을,그것들이 이끌어 낸 정서와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내려
는 경향을 띄게 된다.
작업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표현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예기치 않은 무언가 새로운 것,또는 의식의 저편에 내재되어 있던 충돌들
이 나의 신체성과 결합되어 화면과 만나는 순간 즉흥적으로 발현되어 진다.그것들
은 자극된 상상력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는 형식들이다.
현대미술에서의 이미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형상들을 변형

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생성의 의미를 나타낸다.참으로 이미지들
은 프로이드 적 유영으로 은유적이며 또한 징후 적인 추상들로서 이 환상들을 향
해 감정이 집중되는 것이다.35)
이에 완전한 표현성과 작업이 시작되며,정서적 혼란으로부터 최후의 의미를 형성
하는 생명적 형식으로 향하는 이해와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이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표현적인 요소인 형,색들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면세계를 구축하는 방법들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감성적인 표현성을 이용하여 내적인 감동을 그 자체의 표현성으로 대비시키려한
것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모든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상들의 조화로

운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어진다.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사회 안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지 되었다.이것을 표현하는 본인 자신으로서의 삶은
직접적인 창작의 원동력이 되고,작업은 누적된 경험과 기억을 통한 감각의 정서를
자극하여 나름대로의 내적 요소인 감정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화면 속에서의 소재로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점,선,면)들은 나열되거나 조합되

고 구성되어진다.요소들은 나열함에 있어서 우연적인 형상들의 크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색감에 변화를 주기도 하며 부분을 지워버리기도 하고 가필하기도 하는데 이
런 행동들은 화면 안의 소재들이 서로 다른 요소들과 조화나 절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다.

35) 허버트 리드, opcit,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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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회화적 표현에 있어서 생명력은 은유적으로 깔려있다.선은 유동성,색채
의 흐름,형태 등 표현요소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명력이 드러나게 된다.
“예술작품이 생명을 지닌 존재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방향 관계,표현의 시각적 힘
들을 전달해 주는 형태와 색채 등의 요소에 관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파
악되어져야 하고 시각적인 힘들을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로의
주요한 접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36)
색채,질감 등의 요소들은 형태의 속성을 강화시켜 주기는 하지만 형태보다는 공간
적 깊이감 형성과 더욱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본인의 작품에 표현된 이미지 요소들은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형을 구축하며 그

관계를 통하여 전체구조가 예술적 의미를 지니고 상징적이면서도 표현적으로 제시
된다.또한 내면세계에서 강렬하게 욕구 되어 나오는 상징적인 형상의 산물들은 작
품을 통한 내면적 표출이며,조형을 구축하고 두텁게 형성해 나가려는 내적 응집력
-작가 자신과 그의 외부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미-이 상충과 갈등의 통로
속에서 작업이 반복되면서 더욱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111...선선선

회화는 선,형태,색들이 서로 맞물려 관계를 가지며 부분이 전체에 예속되는 유
기적이고도 상호 의존적인 조형적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선,형태,색들의 요소를 작업에 결부시킴에 있어서 그 본질적 성

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형태는 지적인 삶의 반영이다.색채와는 반대로 형태는 감정적인 생활을 표현하

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기껏해야 변형이라는 우회를 거쳐서 감정을 겨우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형태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소용돌이와 그들의 변화무쌍한 모습
들에 강제로 부과되는 하나의 명확한 구조이다.더 확실히 말해서 형태는 감각세계
위에 인간사고 특유의 구조를 투사하고 있다.
형태는 선이 작가의 신체를 통해 힘이나,생명감,개성이 표출된 것이다.
형태는 점과 선의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바 형태를 선에 결부시켰다.그러면 먼저 독
자적인 존립이 가능한 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36) 루돌프 아른하임, 정용도역, 『예술심리학에 있어서의 공간개념』, 출판사, 1989,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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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긋는다는 행위는 아마도 인간 최초의 표현 행위일 것이다.기운 생동하는
선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서는 오랜 수련과 수양의 축적이 있어야 하며,점을
찍고 선을 긋는 그 순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선을 긋는다는 행위는 인간내면
에 잠재되어 있는 표현 본능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긴장된 절제는
보다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된다.
선에 대하여 리드는 “선은 미적으로 그 대상 자체의 자율적인 운동감을 얻음으

로써 -즉 재현하려는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 즐거움을 페이지 위에 약동케
함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선은 무엇보다도 발췌된 것이어서,그것이 나타내는
것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다.사실상 선은 흔히 주제를 묘사하기 위한 요약 그것
이며 추상적인 방책이다”37)라고 언급하고 있고 칸딘스키에 의하면 선은 ‘점이 움직
여 나간 흔적’이라 정의 되며,정적인 성격의 점이 역동적인 성격으로 비약하게 되
는 것이라 한다.38)아울러 선은 그 지나간 궤적을 통하여 시간성을 나타낸다.선의
집적으로 이루어진 소묘는 시간적인 속성을 가진 어떤 특성이 공간 속에 고착된
모습인 것이다.39)
이러한 선에는 유기적인 선과 무기적인 선이 있는데 전자는 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인간의 감성을 표출하게 되고 후자는 자나 컴퍼스를 이용하여 그린 것을
말한다.대상의 윤곽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인 선은 회화적 개념의 원초적
표상이 된다.선이 실제에서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창조행위로써
의 동기를 가진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르네위그(ReneHuyghe)는 ‘최초의 윤곽선이 있었던 것이

다’40)라고 말했다.이는 대상의 윤곽을 표현하는 기본적 조형 요소인 선의 의미이
다.
하지만,본인에 있어서의 선은 대상의 윤곽을 표현하는 수동적 자세의 선이 아닌
선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다.다른 어떤 조형요소보다도 원
초적이고도 독자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화면에서는 이러한 선 하나에도 본인의 내면세계가 담겨져 있다.

이는 우연에 의한 곡선과 의도적인 직선의 강한 대비를 등장시켜 무의식과 의식

37) Ibid, p.50

38) W.칸딘스키, 차봉희역,『점,선,면』,서울 : 열화당, 1983, p.47

39) 르네 위그, 김화영 역,『예술과 영혼』,  서울 : 열화당, 1979, p.42

40) 이 일, 『현대미술의 시각』, 서울 : 미진사, 1985,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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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통합하여 완전한 자아를 추구하는데,정신성과 사상이 내포되어 새로운 의
미로 화면을 이끌어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회화의 기본 정신으로써 중요한 의미
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화면에서의 선은 작가 자신의 물리적인 힘의 흔적이며,신체성이 드러남으로 표

현된다.신체운동을 받아 잇는 ‘연속체’로서의 기능인 선의 본질은 행위나 작용,즉
신체의 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연속의 개념과 일치한다.화면이 나의 행위나 심리
학 작용을 그대로 받아내 주고 있는 하나의 장인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 나타나는 선의 표현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어 진

다.
첫째로 <도판 4,정열-해님의 꽃>,<도판 5,그리움-해님의 꽃>,<도판 6,생성

-해님의 꽃>,<도판 8,신 초충도-날개를 펴고>,<도판 9,염원-해님의 꽃><도판
13,생성-해님의 꽃>,<도판 15,느낌-맨드라미>에서 연속적으로 선이라는 표현요
소가 형태를 유도하였는데,그 존재가 시각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
다.

둘째로,이미지의 외형에 여러 겹으로 그어진 유화용 선이다.<도판4,정열-해님
의 꽃>과 <도판 6,생성-해님의 꽃>,<도판 13,생성-해님의 꽃>에서 그 크기나
색감에 의해 화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강한 이미지에 상대적으로 왜소한

도판 도판 도판 도판 6 6 6 6 <생성 -해님의 꽃 (oilpainting130×120cm,2006)>



도판 도판 도판 도판 13 13 13 13 <생성 -해님의 꽃
(oilpainting90×80.1c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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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들이 여러 번 그어지면서 그 형태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따라서 면이
선에 의해 그 크기나 힘이 좌우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셋째로는 <도판 6,생성-해님의 꽃><도판 9,염원-해님의 꽃><도판 13,생성-

해님의 꽃>,그 밖의 작업 전반에 걸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빈
공간에서 또 하나의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선들이다.이 선들은 화면에서 굵
기,속도,중압감,방향등을 가지며 운동감을 결정,화면을 조화 있게 구성하고 있
다.하나의 선,형이 갖는 가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내포하는 생명의 가치 가운
데 존재하고 있다.여기에 화가는 한층 더 나아가서 암암리에 그 선을 가장 흔한
관습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간소화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을 이번에는 정서적
인 차원이 아니라 지능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외부세계를 수렴하여
자기화 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선이나 형은 우리가 막연히 그중에
잠재 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 관에 의해서만 그 미를 획득하게 된다.작업 전반
에서 보여 지는 점이나 선의 사용은 강한 자 만이 살아남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작지만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더욱 조화
롭고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열망이 담겨있다.

도판 도판 도판 도판 9999 <염원 -해님의 꽃
(oilpainting90×80.1c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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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색색색채채채

색채는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인간 공통의 언어이며 인간이 느끼고 있는
바를 시각 언어로서,조형예술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상기억 작용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색채와 인간 감정과의 관계는 존 러스킨(JohnRuskin)
의 다음 말에서 더 함축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색채는 인간 마음의 영원한 위안이며 즐거움이다.그것은 최고의 창작물에 풍부히
주어진 것이며 그 완성의 명백한 표식이며 확증인 것이다.색채는 인체의 생명과
하늘의 빛남과 땅의 청결함과 확고함을 연상케 한다.41)”라고 말하였다.
또한 회화에 있어서 색채는 작품의 생명력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점,선,면 등의 조형언어와 결합하여 비대상적인 인간의 사상,내적 표현을
시각화하여 공간성으로 구체화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색채는 빛에서 나오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빛에 의해 그 외형적 특징
을 빛깔 지우고,이런 자연 현상을 시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색채는 그 자체로서
선이나 형태 등의 조형요소를 대신하고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형요소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색채는 인간이 그의 개성적인 본능과 그의 욕구를 보다 의식하게 됨에 따라 그

중요성과 풍부한 잠재력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는 색 지각이 색채의 자율성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색채 자체가 엮어
내는 효과를 보게 되며 그것은 곧 감정의 세계로 이끄는 작용이며 사물의 물체감
이나 그 물체감에 의한 연상과 관계없이 다만 그 색채에 의하여 감정의 고조상태
에 달할 때 느끼는 경험,그 자체의 자율적 세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색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역학적인 운동성을 말하는데 물리적으로

고정된 색채 위에 시각적,공간적 작용으로써 하나의 색채가 다른 색채에 영향을
줌으로써 산출되는 리듬,확산,축소,원근이 나타나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색은 현실의 구체성을 실현하는 형식이 아닌,주관적 감정의 표현매체인 것
이다.
본래 제각기 모두가 우연인 무수한 선과 색채와 형태는 예술가의 교묘한 본능에

41) 허버트 리드, opcit,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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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자기 위치를 갖는다.성격을 결정하고 틀을 세움으로써 미(美)라고 하는 필연
으로 전환되어간다.
본인의 작업의 경우 붉은 계열의 색과 흰색의 어우러짐을 유도하고 색과 색의 겹
침에서 오는 두터운 마띠에르를 강조하며 표현성이 강한 색채의 배합으로 더욱더
내적 체험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물리적으로 고정된 평면 위에 시각적,공간적
작용으로서 하나의 색채가 다른 색채에 영향을 줌으로써 일종의 리듬(rhythm)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도판 10,신 초충도-대지를 향하여Ⅰ><도판 12,신 초충도-대지를 향하여Ⅱ>

에서처럼 전통 색에서 오는 중간 톤들의 색은 자연을 의미하며 흰색은 아름다움의
모든 가치가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중세시대부터 상징하는 흰색의 이미지는
순결과 빛이요 기쁨과 환희,결백,영생불사를 암시하고 있다.또한 신이나 성모의
상징 색으로 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경시하거나 혹은 침
해,지배하는 계획보다 자연과의 조화 안에서 평등한 상호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본질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대하는 동양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양의 사

상과 비교해 보자면,동양에서는 자연에 묻혀 조화를 이루는 속에 안주를 찾고자
하는데 비하여 서양은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발전하고 잘 살고자 했다.이것은 일시
적이고 부분적인 물질문명의 발달만을 형성하여 인간소외와 정신의 상실,자연파괴
등등의 많은 인류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그러나 동양의 자연은 인간이 절대 정복할 수 없으며 누구의 손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영어의 ‘Nature'의 뜻만이 아니다.타력적(他力
的)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있고 스스로 되고 스스로 변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뜻
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이라 하겠다.42)또한 인간도 자연의 부분적인 존재이고
자연의 운동의 일부가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에의 순응과 조화를 추구하
였다.43)일체의 인간적인 작위가 무너져 버린 곳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남은 것
은 자연뿐.그 자연에 바탕을 둔 생활방법만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편안함을 보증한
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신수양으로 이루어지는 우주무한의 이미지로서 자기의 정신이 우주와 자연과 결
합되어 일종의 추상이치를 깨달으면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믿어왔던 것

42) 장기근,『노자,장자-노자에 대하여』, 서울 : 삼성출판사, 1990, p.16

43) 마이클 설리번, 김경자, 김기주 역,『중국미술사』,  서울 : 지식 산업사, 197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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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작업에 있어서 색채사용의 독자적인 방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보색간의 조화를

이루는 색감으로 바탕에 밑칠을 하여 마띠에르를 만든 후 흰색이나 베이지 톤으로
<도판 11,나의노래>처럼 그 위를 덮게 되는데 이 덮는 과정에서<도판 5,그리움-
해님의 꽃>,<도판 6,생성-해님의 꽃>,<도판 9,염원-해님의 꽃>,<도판 10신초충
도-대지를향하여Ⅰ>,<도판 11>,<도판 12>,<도판 13>에서 보게 되는 이미지나 형
태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흰색은 어두운 세상을 깨끗이 덮어버리는 눈과 같이 정화하는 기능을 발휘
하게 된다.
이 사회가 선과 악이 교차하여 공존하는 것과 같이 본인의 작업에서도 어두움과
밝음이 뒤섞여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색채는 인간의 정신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심리적 가치의 일반적 특성

을 말해준다.색채의 역할은 작위적 동작의 상황과 그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이끌
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본인의 작품에 있어서의 색은 감각의 직접적인 생명적인 상징성과 깊은 상상력
을 관조자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33...심심심상상상에에에 나나나타타타난난난 생생생성성성적적적 이이이미미미지지지

예술작품은 작품에 나타난 감성적 정신적인 현상이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장으로
양자가 서로 만나 공감대로 형성하는 독자적인 세계이다.예술가는 이미지의 창조
자라 할 수 있다.창조 중인 예술가는 그들이 선택한 대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동원한다.이미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제 3의 상(象)으로서 이중적인 존재를 창조해 내
는데 이것은 대상의 의미작용(意味作用)이나 지시작용(指示作用)의 역할을 한다.이
러한 이미지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서 동일한 내적인 힘,즉 잠재의식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다.44)
이미지의 세계란 현실의 삶의 체험과 아득한 무의식의 기억이 마음속에 되살아

나는 심상의 세계를 말한다.

44) Rehe Huyghe, 김화영 역(譯),『예술과 영혼』, 서울 : 열화당, 1979,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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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에게 전달된 사물의 이미지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달리 작가가 새로
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의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이러한 이미지의 표현에는 작가의 감성적 감수
성과 통찰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작가는 자연을 표현함에 있어 순수하게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내적 필연성에 의해서 자신의 감동을 표현한다.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외형을 모방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느끼고 감동받은 바를 자신의 예술관이나 인생관,표현형
식,기법 등으로 자신의 예술의지와 표현의지로써 대상을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45)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눈에 보이는,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

있는 조형적 유기체(有機體)로서 자연이 무한한 것들 중의 하나 하나의 생명체들을
단순화 시키고 심상화 시킨 것이다.이러한 이미지들은 자연생성의 활동적인 움직
임을 느끼게 하며 생명에 대한 생성과 소멸,본인이 느낀 생명에 대한 예술적 감성
을 화면 속에 새로운 세계로 재해석한다.
생명체들을 단순화,추상화 또는 정신적 매개체화 하는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조

형적인 유기체로서의 내적 울림을 표현해 내는 것이 작업에 있어서의 근본적 바탕
이 되었다.그리고 본인의 직관을 통해서 그 대상의 생명과 본질을 파악하여 끊임
없이 변해가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연의 절대성을 추상화하고 상징화된
모습으로 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이렇게 탄생한 상징과 이미지는 상상력을 가미
한 절대적인 생명력을 가진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이러한 이미지는 항상 작
품 안에서 내용의 변화를 겪으면서 고정된 개념이 아닌 변화를 유발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인은 수많은 생명체들 중 생명적인 것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삼았고 형상적인

것으로 꽃을 주로 선택하였다.그리고 형상적인 것으로 꽃은 식물 중에서 생명력이
가장 화려한 모습이며,가장 아름답고 포근한 생명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이러한
소재들은 근원적인 생명의 이미지로써 ‘나’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신비이며,‘나’
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되었다.

45) 채윤희, 「나의 심상화로 이루어진 비밀의 정원 그리기」, 영남대학교, 200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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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작작작업업업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재재재료료료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오늘의 현대미술은 작가의 개성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인 재료와 기법으로 다양
하게 보여 지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표현되어지고 있는 느낌은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익지 않은

강렬한 색채로,타협하지 않는 긴장감을 강조하였으며,세련되기보다 거칠고,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듯한 주관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나타나는 기법은 그리는 방법,바르는 방법,지워나가는 방법 등등 다양

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양식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여기서 기법은 작가의 시각과 의
식을 진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6)
본인의 작업에서는 가능성으로 차 있는,침묵하던 완전한 색깔인 흰색에 바이올

렛을 대입시켜서 능동적인 색감을 내려 하였다.캔버스위에 “아크릴릭”이라는 실내
장식용 재료를 얇게 또는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수성본드를 발라주었
다.마른 후 원하는 색감으로 전체의 화면을 칠한다.그리고 스케치를 한 후 원하
는 형태의 그림을 바탕화면을 지워 가면서 형태를 만들어 냈다.
형체들은 하드락처럼 다소 거친 붓터치를 갖고 있다.반추상의 형태들은 태양을

향해 생성한다.‘내적인 회화적 악보’를 형성하고 있다.글루미한 곡조,상냥한 곡
조,에로티시즘을 담은 곡조 등 캔버스에 자신의 내적인 울림을 자연스럽게 그려낸
다.
첫째,<도판 10,12><신초충도-날개를 펴고Ⅰ> <신초충도-대지를 향하여Ⅱ> 작

품들은 조선시대 민화에 등장한 모티프가 가진 상징성 등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서 본 작품에 도입하였고 자유의지를 가진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회화작업을 본인
작업에 개입시킴으로서 순수한 형식을 지향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색층과 색층의 반복된 표현 과정이 명쾌하게 드러나 주었고 수용성
물감과 보조제(PaintingMedium)를 첨가하여 밑바탕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택
해 중첩의 효과를 보고자 의도 하였다.평붓으로 여러번 붓질을 가해서 긴장감의
효과를 엿 볼 수 있었고,이렇게 형성된 캔버스 위에 행위를 가했을때 우연성,행

46) 김혜민, 「새로운 조형에의 추구」 (이화여자대학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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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집적,표현의 극대화를 볼 수 있다.
둘째,<도판 5,6,9,그리움,생성,염원-해님의 꽃> 작품들은 위에 기법과 비슷

하게 하면서 더욱더 진한 물감층의 선명성을 바라보았고 원색의 발랄함을 강조하
였으며,우연한 효과로 모든 물체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느낌을 주게 하였다.
재료와 기법을 통해 순발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우연적인 효과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흔적이나 물질회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의도적인 표현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미묘한 흔적을 안료,물감들로 우연적인

것들을 작품에 도입하였다.
표현상에 나타나는 직관성,우연성,유희성을 바탕으로 본인 주위에 산재한 이물질
들을 동원해 다양한 실험을 토대로 표현성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에 있어서 재료의 연구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구상 미술에서는 현대적인 재료로 실험적인 평면,입체 작품들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구상미술 또한 재료나 기법 면에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나타
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많은 작업량으로써 새로운 기법을 창출해 나
가는 자세가 필요 할 것이다.

도판 도판 도판 도판 4444<정열 -해님의 꽃
(oilpainting70.2×60cm,2006)>

도판 도판 도판 도판 5555<그리움 -해님의 꽃
(oilpainting90×80.1c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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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결결결 론론론

예술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신적 필연성에 기인하며 예술의 본질 즉,인간 본
질은 무엇이며,예술가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내적 필연성을 도출해야만 한다.
‘본다’라는 문제가 새로이 인식되고 ‘여는’문제로서 점차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지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이렇게 ‘본다’와 ‘여는’문제가 각기 어떤 형태로든
서서히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지각적인 사고로 인식되어지고 정신의 내면성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의 내재된 정신성과 표현적 양상으로 직관적 표

현과 우연성 유희성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존재의 양면성을 평면회화를 통
해 물질과 정신의 참다운 장으로 펼쳐보고자 했다.
이것은 곧 열려진 세계와 접촉하는 회화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캔버스(Canvas)에 나타난 흔적의 의미나 붓질의 자리매김은 지각된 인식 논리에

의한 어떤 실질적 대상을 떠나 순수한 직관적 표현요소로써 본능적,심적 활동의
행동을 빌어 평면위에 조형언어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또한,이것은 자발적이며 감성에 의해 드러나는 주관적인 표현이 돌발적인 긴장감
을 고조 시키는 결과로 생기는 정신 표현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무한한 것들에 대한

결과일 뿐 아니라,자연생성의 활동적인 움직임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생명에 대한
생성과 소멸 그리고,본인이 느끼는 생명에 대한 예술적 감성을 화면 속에 새로운
세계로의 재해석이라 하겠다.이것은 곧 열려진 세계와 접촉하는 회화로 의미를 부
여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생명체들을 단순화,추상화,정신적 매개체화 하는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조형적인 유기체로서의 내적 울림을 표현해 내는 것이 본인
의 작업에 있어서의 근본 목적이며,직관을 통해서 그 대상의 생명과 본질을 파악
하여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자연의 절대성을 추상화하고 상징화된 이미지로 표
현하였다.
둘째,수많은 생명체들 중 ‘내적이며 생명적인 것의 표상’으로 자연을,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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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적인것’의 표상으로 꽃을 선택하였다.꽃의 강한 상징성에 주목한 결과로 꽃은
식물 중에서 생명력이 가장 화려한 모습이며,아름답고 포근한 생명체라는 상징성
이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고 강렬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소재들은 근본적인 생명의
이미지로써 ‘나’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 탄생의 근원이며,‘나’를 표현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상징이기도 하다.뿐만 아니라,꽃은 ‘자연=여성’이란 관념을 자연스레 떠올
리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자연의 생명력을 여성의 생식능력과 연관시키려
는 온갖 시도들에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하기도 한다.아울러 꽃이라는 소재가 작품
속에서 나타내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모든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상들의
갈등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으로 수렴 될 수 있다.이러한 상호작용을 표현함에 있어
내 자신의 삶은 직접적인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다면 누적된 경험과 기억은 예술적
감각과 정서를 자극함과 동시에 작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라 하겠다.
따라서,본 작품에서 나타나는 평면에서의 다양한 방법적 시도는 직관적 감성의

표출이라는 문제로 세계(자연)속에서 존재에 대한 확인의 요구를 나타내며 예술행
위를 통한 독자적인 세계를 요망하는 삶의 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판도판도판도판7 7 7 7 <사랑 -맨드라미
(oilpainting90×82cm,2005)> 

도판 도판 도판 도판 8 8 8 8 <신 초충도 -날개를 펴고
(oilpainting90×82cm,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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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도판도판도판10 10 10 10 <신 초충도-“대지를 향하여”Ⅰ (oilpainting300×180cm,2005)>

도도도판판판 111888<해님의 꽃 (oilpainting160.2×120.2cm,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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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도판 도판 도판 14 14 14 14 <환상 -맨드라미
(oilpainting90×80.1cm,2005)>

도도도판판판 111555<느낌 -맨드라미 (oilpainting160.2×120.2cm,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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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판판판 111666<침묵 -해님의 꽃
(oilpainting53×45.5cm,2005)>

도도도판판판 111777<동인 -해님의 꽃 (oilpainting70.3×62cm,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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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판판판 111999<보랏빛 물결 (90×50cm oiloncanvas,2005)>

도도도판판판 222000<바람의 꽃
(91.0×72.7cm oiloncanva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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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고고고 도도도 판판판 ---

1.조지아오키프

a.검은붓꽃 Ⅲ<BlacklrisⅢ>(91.4×75.9cm,oiloncanvas,1926)

b.어두운 붓꽃 Ⅱ<ThedarklrissⅡ>(22.9×17.8cm,oilon
canvas,1926)

c.동양양귀비 <Orientalpoppoes>(76.2×101.9cm,oiloncanvas,
1926)

2.게르하르트 리히터

a.추상화 (260×200cm,oiloncanvas,1991)

b.696백조<696Swan>(300×250cm,oiloncanvas,1989)

3.신사임당 초충도 (채색/34×28cm)<오이와 개구리,양귀비와 도마뱀,원추리
와 개구리,맨드라이와 쇠똥벌레,산차조기와 사마귀,어숭이와 개구리,수
박과들쥐,가지와 방아개비>

4.<정열 -해님의 꽃>(no.2×60cm,oiloncanvas,2006)

5.<그리움 -해님의 꽃>(90×80.1cm oiloncanvas,2006)

6.<생성 -해님의꽃>(130×120cm oiloncanvas,2006)

7.<사랑 -맨드라미>(90×82cm oiloncanvas,2005)

8.<신초충도 -날개를 펴고>(90×82cm oiloncanva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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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염원 -해님의 꽃>(90×80.1cm oiloncanvas,2006)

10.<신 초충도Ⅰ-“대지를 향하여”>(300×180cm oiloncanvas,2006)

11.<나의 노래>(72.7×53cm oiloncanvas,2005)

12.<신 초충도Ⅱ -“대지를 향하여”>(160.2×120.2cm oiloncanvas,2006)

13.<생성 -해님의 꽃>(90×80.1cm oiloncanvas,2006)

14.<환상 -맨드라미>(90×80.1cm oiloncanvas,2005)

15.<느낌 -맨드라미>(160.2×120.2cm oiloncanvas.2006)

16.<침묵 -해님의 꽃>(53×45.5cm oiloncanvas,2004)

17.<동인 -해님의 꽃>(70.3×62cm oiloncanvas,2004)

18.<해님의 꽃>(160.2×120.2cm oiloncanvas,2005)

19.<보랏빛 물결>(90×50cm oiloncanvas,2005)

20.<바람의 꽃>(91.0×72.7cm oiloncanva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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